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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5일간 부산공장 가동중단 
생산직원 2700여명 휴무 … 1월 정상가동 못하면 협력기업 줄도산 우려

자동차업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르노삼성이 12월24일 모든 생산라인의 가동을 멈추고 휴무에 

들어간다.

르노삼성은 12월24-31일 부산공장의 SM7, SM5, SM3 등 승용차 및 SUV인 QM5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

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차 설비 테스트를 위한 직원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2700여명의 생산직원 전원이 휴무에 들어간

다.

르노삼성의 가동 중단은 2000년 9월 삼성자동차에서 르노삼성으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내수부진에 이은 수

출부진으로 재고 차량이 증가하면서 11월 초부터 잔업 및 특근을 중단하고, 12월 들어서는 주간 생산라인 가

동 일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줄여왔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등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가동중단 일수는 5일에 불과하며 2009년 초부터 

생산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르노삼성의 전면 가동중단에 따라 부산․김해․창원 지역의 70여개 1, 2차 협력기업이 대부분 동반 휴업에 

들어가 파장이 예상된다.

경남 김해시 소재 부품기업인 A사 관계자는 “르노삼성으로부터 한시적 가동중단 계획을 통보받고 상당수 

협력기업체이 11월 초부터 사실상 공장가동을 중단했다”며 “르노삼성차가 2009년 1월 정상가동에 들어가지 못

하면 협력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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